
- 1 -

한중일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
- 제15회 환황해경제·기술교류회의 개최(7.12~13, 중국 옌청시) -  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7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 2016. 7. 13(화)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

담당과장 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 담 당 자 김 종 락 사무관(044-203-5693)

□ 7.12~1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산업통상

자원부와 중국 상무부,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‘제15회 환황해

경제·기술교류회의’가 열렸다.

<제15회 환황해 경제·기술교류회의개요>

ㅇ 일시․장소 : ‘16.7.12(화)~7.13(수), 중국 옌청시 영빈관

ㅇ 주최/주관 : (한국)산업통상자원부/한일경제협회, (中)상무부 아주사,

(일본)경산성 큐슈경제산업국/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

ㅇ 주요내용 : 환황해 비즈니스포럼, 환황해 산업단지·특구협력 포럼, 호나황해

산학관 협력 대학총장포럼, 한중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

ㅇ 참석자 :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, 송야오밍 중국

상무부 아주사 상무참찬, 기시모토 요시오 일본 경제산업성 큐

슈경제산업국장,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, 아소 유타카 일본

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, 3국 지자체·경제단체·대학··기업인

등 300여명

ㅇ 이 회의에는 한중일 삼국 정부, 지자체, 경제단체, 대학, 연구소, 기업

등 300여명이 참석하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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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‘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’을 주제로 「환황해

비즈니스포럼」,「환황해 산업단지ž특구협력포럼」,「환황해 산학관협력

대학총장포럼」,「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회」등 다양한 경제행사가

열렸다.

□ 이번 회의는 신흥국의 성장둔화와 브렉시트(Brexit) 등으로 인한

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

ㅇ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,

공동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.

* 한중일 3국은 2015년 기준으로, 전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15%(17조 달러)와

교역량의 18%(6.1조 달러), 세계인구의 20%(15억 명)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

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

□「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」에서는 과학기술·금융서비스 협력

강화,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,

ㅇ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한 경제단체 및

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.

<환황해경제기술교류대상 수상자>

ㅇ 기업 등 법인·개인부문 : (한국)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율 이사장, (중국)칭
다오국제경제협력구관리위원회 장젠궈(张建国)부주
임, (일본)키요모토철공주식회사

ㅇ 지방공공단체·경제단체부문 : (한국)한국산학연협회 서동석 회장, (중국)장
쑤성 상무청 마밍룽(马明龙) 청장, (일본)공익
재단법인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

ㅇ「환황해 비즈니스포럼」에서는 3국 전문가와 관련기업인 들이 참여

하여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, 국제전자상거래·유통 등 분야에서

한중일 협렵 방안을 공유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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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「환황해 산업단지·특구협력」에서는 3국 지방정부와 기업인들이

3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,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며,

ㅇ「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」에서는 한중일 간 인재양성과

인력교류 협력을 논의한다.

□ 한편,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,

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방안에 대한 3국 공동연구* 실행

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.

* 3국 공동연구분야 : (한국) 가공식품, 코스메틱, 의료헬스케어 분야, (중국)
산업단지, 전자상거래, 무역투자 분야, (일본) 신재생에너지 분야

- 연구수행기관 : (한국)한일경제협회·대외경제정책연구원, (중국)상무부 국제
무역경제합작연구원, (일본)큐슈경제조사협회

□ 아울러 한중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
기업 28개사, 중국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,「한·중 비즈니스

상담회」를 같이 열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

동북아통상과 김종락 사무관(☎ 044-203-56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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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제15회 환황해경제·기술교류회의 개요

1. 개최 목적

□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3시·4성, 일본

큐슈(九州)지역 7현·3정령시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삼국 간 무역 ‧
투자‧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도모

ㅇ 환황해 지역에 있어서 무역·투자·산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해

2001년 1월 제1회 환황해 경제·기술교류회의 를 개최한 이래

한국·중국 순으로 매년 삼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

- 제1회 회의(’01. 1 일본 후쿠오카시) ∼ 제14회 회의(’15. 11. 한국 부산)
* 총14회(’01∼’15) 회의 개최 5,161명 참가, ‘12년은 중일관계 악화로 미개최

- 삼국대표
(한국정부) 조 영 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
(한국민간) 이 종 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
(중국정부) 송 야오밍 중국 상무부 아주사 상무참사관
(일본정부) 기시모토 요시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
(일본민간) 아소 유타카 일본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

- 환황해지역
· 한국(서남해안 11개 시도) : 부산·인천·광주·대전, 경기·충북·충남·전남·전북·

경남·제주
· 중국(환황해회의 : 3시 4성) : 베이징[北京]·톈진[天津]·상하이[上海] 市, 랴오닝[遼寧]·

허베이[河北]·산둥[山東]·장쑤[江蘇] 省)
· 일본(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) : 후쿠오카[福岡], 사가[佐賀], 나가사키 [長崎], 구마모토

[熊本], 오이타[大分], 미야자키[宮崎], 가고시마[鹿
児島]의 7縣 및 후쿠오카[福岡]·키타큐슈[北九州]·
구마모토[熊本]의 3政令市

ㅇ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․기술․인재 등의

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․투자·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

간 교류를 촉진

-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

1,638억불 규모에서 2015년 5,687억불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해

왔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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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간 내 용 비 고

09:00∼12:00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- 에너지·환경과 첨단제조,
전자상거래·유통·물류 협력

09:00∼11:50 환황해 산업단지·특구협력포럼 - 3국의 산업단지 건설·운영·투자유
치 협력

09:00∼12:00 환황해 산학관 대학총장 포럼 - 인재양성과 3국 대학간 상호협력

09:30∼12:00 3국 정부간 국장회의 - 3국 공동연구결과 실행방안

09:00∼14:00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 - 한국28社, 중국70社

14:00∼16:40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
- 3국 지역간 협력 제안
- 3국 공동연구 최종보고
- 한중일 3국 공로자 표창

2. 회의 개요

□ 일시․장소 : 2016년 7월 13일(수), 중국 장쑤성 옌청시

□ 참석자 : 한·중·일 정부, 경제단체, 대학, 기업 등 약 300명

　 【한국】산업통상자원부, 부산·대구·인천광역시, 전라북도, 새만금개발청,

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, 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, 경제단체(한일경제

협회,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, KOTRA

등)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 88명

　 【중국】상무부, 지방 정부, 경제단체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 166명

【일본】큐슈경제산업국, 지자체, 큐슈경제연합회,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,

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 52명

□ 주최 : (韓) 산업통상자원부, (中) 상무부, (日) 큐슈경제산업국

□ 주관 : (韓) 한일경제협회·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(中) 장쑤성 상무청·

옌청시, (日)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

□ 테마 : ‘녹색경제·혁신성장과 개방·융합’

□ 세부일정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13 14:52:13


